
외국의 한 시인이 표현한 “4월은 잔인한 

달”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

온 지난 두 달이었습니다. 코로나19는 우

리의 아름다운 봄마저도 앗아갔습니다. 우

리 가톨릭교회도 ‘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

중지’라는 미증유의 경험을 했습니다. 미

사가 중지 되면서 서울주보도 변화의 필요

성을 느끼고 종이 주보뿐아니라 인터넷이

나 SNS, 스마트폰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

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

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‘사

회적 거리 두기’라는 생소한 표현입니다. 

그런데 사실 거리 두기는 우리의 삶에서 

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. 자동차를 운전할 

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차 간 

거리입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간

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거리 두기는 중요합니다. 사람 

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집착이나 애착, 정서

불안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바이러스는 스

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. 단지 자신이 기생할 숙주를 통해

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. 따라서 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는 

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

이 듭니다. 

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집콕방콕(?)을 하면서 새삼 느

낀 것은 일상의 고마움, 나 자신에 대한 성찰, 이웃에 대한 

배려 등이었습니다.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

려운 상태입니다.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

망을 가지고 내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른 이의 

상처를 돌보는 사람, 그들이 찐(?) 신자입

니다.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

못하고,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

못하지 않을까요? 

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연히 이웃사랑

에 관해 묵상을 하게 합니다. 생명공학자

들은 너와 나의 차이가 0.1%라고 하며 이

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

말합니다. 사랑의 삶은 내가 싫어하는 것

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

합니다.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웃에

게 먼저 행하는 성숙한 삶으로 한 걸음 더 

들어가게 됩니다. 코로나19는 나의 삶이 

전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

깨닫게 해주었습니다.

얼마 전 미국의 한 형제님께서 메일 한 통을 딸의 사진과 

함께 보냈습니다. 의사인 딸이 매일 병원에서 코로나19와 

고군분투하고 있답니다. 몹시 불안해하시며 저에게도 기도

를 청했습니다. 저는 난생처음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

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. ‘얼마나 간절했으면 보호장비

를 입고 일하는 딸의 사진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을까.’ 하는 

아버지의 마음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코로나19를 

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. 언제 어느 때라도 우

리가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

말입니다. 그분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. 문득 예전

에 성당 문에서 본 글귀가 생각납니다. 

“왜 걱정하십니까? 기도할 수 있는데…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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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를 통해 

 다시 깨닫게 된 진실
#공동체

#이웃사랑

#사회적거리두기

#서울주보카카오톡채널


